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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 "

우린 할 수 있는 일이 많아

코로나 대응 관련 중국에 

대해 굉장히 실망

뉴욕 상장된 중국 기업들 

눈여겨보고 있다"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

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

은폐 의혹을 받는 중국에 강

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.

트럼프 대통령은 14일(현

지 시각) 코로나 확산에 대한 

중국 책임론과 관련해 “우리

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”며 “

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

있다”고 말했다. 코로나 책임

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

중국을 향해 경고 수위를 최

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.

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

스비즈니스 ‘모닝스 위드 마

리아’에 나와 “우리가 (중국

과) 모든 관계를 끊는다면 

5000억 달러(약 615조원)를 

절약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

했다. 중국으로부터의 연간 

수입액인 5000억 달러가량을 

아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

된다. 앞서 백악관은 지난 11

일엔 연기금에 ‘대중(對中) 주

식투자’를 중단하라고 지시하

기도 했다.

트럼프 대통령은 미·중이 

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한 직

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

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“중국

에 굉장히 실망했다”고 했다. 

그는 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

과 좋은 관계지만 지금은 대

화하고 싶지 않다”고도 덧붙

였다. 트럼프 대통령은 또 “

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

업들이 미 회계 기준을 제대

로 따르는지를 눈여겨보고 있

다”고 말했다. 미 증시에서 자

금을 조달하는 중국 기업들에 

경고를 보낸 것이다.

트럼프는 이어 중국 기업

들이 규제에 반발해 런던이

나 홍콩 증시로 옮기려 할 수

도 있다고 덧붙였다. 폭스비

즈니스에 따르면 올 2월 현재, 

미 증시에는 모두 156개 중국 

기업이 상장돼 있다. 전체 시

가 총액은 1조2000억 달러(약 

1470조원)에 이른다.

트럼프 대통령은 “코로나 

발병은 세계화 시대가 끝났

음을 보여준다”고 말하기도 

했다.

트럼프, WTO 수장 조기 사

임에 "WTO 끔찍...중국 특별

대우"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

령은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

계무역기구(WTO) 사무총장

의 조기 사임 발표와 관련해 

"WTO는 끔찍하다(horrible), 

우리는 아주 나쁜 대우를 받

았다"며 WTO가 중국을 특별

대우했다고 비난했다. 트럼프 

대통령은 '코로나 책임론'을 

두고 연일 중국을 겨냥해 강

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.

트럼프 대통령은 14일(현

지 시각) 백악관에서 기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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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되는 오일산업 불황

의 여파로 캘거리 많은 교

민들이 예측 불가능한 경

제상황에 불안과 두려움

의 먹구름에 쌓여있는 이 

시기에 교민사회에 놀라

움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

주는 일이 발생하였다. 

캘거리 한인장학재단 민

병기 이사장(고려프라자 

대표)께서 $200,000 거액

의 수표를 캘거리 한인장

학재단 차기 이사장과 재

무담당 이사에게 직접 전

달 하셨다. 

민병기 이사장은 사후에 

본인재산의 3%를 헌납하

기로 서약한 상태이나, 본

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

을때 미리 헌납을 시작함

이 좋겠다는 결심을 하게

되었으며, 부인과 자녀들

로부터의 흔쾌한 동의를 

받아 실행에 옮기게 되었

다고 한다. 

민병기 이사장께선 43

년전 캐나다로 이민오셔

서 많은 이민자들이 그랬

듯이 초기의 어려움을 겪

으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

왔는데, 돌이켜보니 캐나

다에서 살면서 너무나 많

은 해톅을 누리며 살아왔

다는 생각에 언젠가는 내

가 받은 혜택들을 다시 이 

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

마음을 품어오셨다고 한

다. 

특별히 민이사장께서는 

한인 2세 3세들의 미래에 

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

서 2008년 캘거리한인장

학재단을 창설하는 주축

이셨고 차세데 한인들의 

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

일깨워주고 주류사회에 

진입하기위한 초석을 마

련하는 비젼을 가지고 캘

거리 한인 장학재단에 거

액을 헌납하였으며, 앞으

로도 매년 상당액의 헌납

을 계속 하시겠다는 다짐

을 하셨다.

캘거리한인장학재단에

서는 백만불 재단이 되기 

위하여 수년전 부터 노력

하고 있으며 사후 남은 재

산 1% 이상을 한인장학재

단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

벌리고 있다. 

여러 한인동포들께서 자

라나는 한인 차세대를 위

하여 이 캠페인에 동참하

여 주시기를  간절히 바라

고 있다. 

(기사 - 캘거리한인장

학재단 제공)

캘거리 한인회는 지난 12

일(토) 오후 1시에 한인회관

에서 2015년을 마무리하고 

임기 2년의 새 한인회장과 

이사들을 선출하는 정기총

회를 열었다.

한인회와 선거관리 위원회

는 정기 총회에 앞서 12시부

터 회의장에 도착하는 동포

들에게 점심을 대접하여 친

목을 다지는 순서를 마련했

다. 정확히 오후 1시가 되자 

총회가 시작되었다. 

국민의례 순서에서 캐나다 

국가를 부를 때 참석자들 모

두가 어느 때보다 큰 음성으

로 정확하게 불렀다는 것이 

참석자들의 자평이었다. 그 

이유 가운데 하나가 캐나다 

국가 영문 가사를 대형 스크

린에 크게 비춰 주었기 때문

이다.

2016 ~ 2017년의 임기를 

맡을 캘거리 회장에 기간 내

에 입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

이 한 명도 없었다는 선관위

의 발표와 함께 지난 2년 동

안 한인회장을 맡아 온 현 회

장 김수근씨를 다시 회장으

로 연임시키자는 제안이 뒤

따랐다. 

김수근 신임 회장은 단위

에 올라 수락 연설을 통해 캘

거리 동포들이 한인회를 구

심점으로 더욱 뭉쳐줄 것을 

주문했다. 모두 발언을 통해 

다른 총회 때와 달리 여러 명

의 회원들이 한인회 정기 총

회에 더 많은 동포들이 참석

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하여 

심도있는 제안이 있었다.

캘거리 거주 한인 동포들

의 정확한 숫자는 연방 이민

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할 수

가 없다. 오히려 한인 신문사

로 문의해 오기도 한다. 

캘거리에 거주하는 한인 

동포들의 수효가 1만3천명 

정도로 알려져 있다.  이 날 

정기 총회에 참석한 동포들

의 수효는 50명 가량이었다. 

이웃 에드먼턴 동포사회

는 어떨까?  서로 의견 충돌

이 매우 잦은 것 같다. 그러

나, 에드먼턴 실협 연말 파티

에 300명이 넘게 참석했다

는 소문은 무엇을 반증하고 

있는가?

새해 초에 있을 2016년 임

시 총회에는 많은 동포들이 

한인회관 강당을 꽉 메우기

를 기대해본다.

알버타의 크고 작은 도시

를 지나다 보면 우리 한인 

동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호

텔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

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.  

15일 캐나다 한인 호텔협회 

창립 회의에서 들은바에 의

하면 우리 동포들이 소유하

고 있는 호텔이 알버타주에 

100 여개, 사스콴, BC, 이렇

게 두 주안에 100여개 가량

이나 된다. 

15일(화) 저녁 시내 한식

당에서 30명 가량의 호텔 

경영주들이 모여 캐나다 한

인 호텔협회를 조직하는 창

립 총회를 가졌다. 호텔 사

업에 관련된 변호사, 금융

인, 회계사, 보험 설계사, 그

래픽 디자이너들도 함께 참

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거나 

청취했다. 이 분들 가운데는 

밴쿠버에서 온 분들도 있다.

새로 창립된 캐나다 한인 

호텔협회는 이미 왕성하게 

활동하고 있는 미주 한인 호

텔협회에 캐나다 지부로 가

입하여 사업 영역을 넓히려

는 복안도 마련하고 있다. 

그러나 캐나다 한인 호텔협

의회의 독자성은 그대로 유

지해 나갈 방침이다.

미주 한인 호텔협회 정용

우 현회장, 신임 박영두 회

장 등이 멀리 캘리포니아에

서 이 날 창립회의에 참석하

러 캘거리를 찾아 왔다.

캐나다 한인 호텔협회 총

무인 서정근 사장은 “캐나

다로 이민와서 편의점 등, 

힘든 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

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되

면 많은 우리 동포들이 비교

적 운영하기가 그리 어렵지

않은 호텔업에 뛰어드는데, 

매우 바람직한 전환인 것 같

습니다. 호텔 규모가 클 수

록 직원을 많이 고용할 수 

있으므로 사실은 운영하기

가 더 쉽습니다.”라고 말

했다.  

오 총무는 어제 회의 때 참

석하지 못한 회원들이 상당 

수 된다면서 수 주 안에 다

시 한 번 회동하게된다고 귀

띔을 해주었다. 

403-228-6878  (아리랑 식품점 옆)

ㆍ10주년 패케지 $145
  (안경테+렌즈+코팅)
ㆍ어린이 패케지 $125
ㆍ무료 시력 검사 (안경구입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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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태호(Taeho Ha)
Mortgage Specialist 

(모게지 전문)

TEL : 403) 471-4657 (24시간)
F.403)770-8759/taeho.ha@rbc.com

RBC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갑니다.

Certified Condominium Specialist

Masters In Commercial Property

MaxWell Southstar Realty
Cell.   403-700-3232
iFax.  403-592-7525
24hr. 403-253-5678

Email. bkyoung@maxwellrealty.ca   

S o u t h s t a r

Bob Kyoung 

     경민구

각종 부동산 상담을 고객님의 편한 시간에 맞춰서 풀타임으로 도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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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 새로운 사업체 셋업

w 커머셜 리스 (Retail & Office)

송정현 변호사 사무소

부동산, 상법, 회사법, 이민법, 유언/상속법

T: 403-465-0231 / E: daniel@songlaw.ca
Unit 205, 683 - 10th Street S.W.

Calgary, Alberta, Canada T2P 5G3

www.songlaw.ca

AUTO HOME LIFE TRAVELCOMMERCIAL

보험법인 MKMK RISK MANAGEMENT INC.
알버타 최초 한인 운영 보험 대리점
MKMK INSURANCE

전화 | 403 668 1139 

Cell | 403 479 0773

팩스 | 403 775 4046

이메일 | mike@mkmk.ca

주소 | 4660 Macleod Trail SW 

          Calgary AB T2G 5E8<지사장 : 고재필>

전화 | 780 318 1183

Cell | 780 231 3313

팩스 | 780 665 7073

이메일 | vince@mkmk.ca

주소 | 9715 47 Avenue NW 

          Edmonton AB T6E 5M7<지사장 : 이철우>

MKMK 보험 - 캘거리 MKMK 보험 - 에드몬튼

김재헌(Jae Kim)
Manager Residential Mortgage
Tel.  403-399-2080(24h)

Fax. 403-770-8820
E-Mail. Jae. Hun.Kim@td.com

원하시는 시간, 장소에서 뵙겠습니다

이 자리에 광고주를 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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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통 403 695 1050
      780 989 0505

Fax 844 251 9652

A-WIN 최국병 종합보험 (AB,BC,SK 주)

- 자동차 한국보험 Full 인정
- 집보험 최대 70% 할인
- 사업체 최대 20% 할인

최국병 Jason choi

캘거리 한인회 2015년 정기총회 김수근 현 회장 연임

캘거리에서 캐나다 한인호텔협회의 힘찬 첫 걸음

민병기 캘거리 한인장학재단 이사장

캘거리 한인 장학재단에 
$200,000헌납

지난 두 해 동안 한인 회장으로 봉사해 온 김수근씨가 

다시 2년 동안 멍에를 짊어지게 됐다 

캐나다 한인 호텔협회 창립회의에는 밴쿠버, 캘리포니

아 등 멀리에서 캘거리를 찾아 온 동포들도 있었다.

Mary Christmas
2015년 한 해동안 코리아 알버타 저널을 

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
즐거운 성탄절과 오는 2016년 새해에는 

가정마다 늘 건강하시고
축복이 함께 하셔서 

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

코리아 알버타 저널 일동 드림

 Certified Condominium Specialist

Masters In Commercial Property

MaxWell Southstar Realty
Cell.   403-700-3232
iFax.  403-592-7525
24hr. 403-253-5678

Email. bkyoung@maxwellrealty.ca   

S o u t h s t a rS o u t h s t a rS o u t h s t a rS o u t h s t a r

Bob Kyoung 

     경민구

 콘도, 타운하우스, 주택 매매 

 뉴 홈, 뉴 콘도, 뉴 타운하우스   

 크고 작은 사업체 매매

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매매

 새로운 사업체 셋업

 커머셜 리스 (Retail & Office)

잔디관리
잔디공사
조경
Deck공사
Fence공사

Tel:(403)397-6308

과 만난 자리에서 아제베두 

사무총장의 중도 사퇴 발표

에 대해 "나는 괜찮다"며 이같

이 밝혔다. 트럼프 대통령은 

"WTO는 중국을 개발도상국

으로 대한다. 그래서 중국은 

미국이 못 얻는 이익을 많이 

누린다"고 했다.

앞서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

이날 오후 "가족과 상의한 끝

에 개인적인 사유로 (오는 8

월 사임을) 결정했다"고 발표

했다.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

브라질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

2013년 WTO 6대 사무총장을 

맡았고, 연임을 거쳐 내년 8월 

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다.

WTO는 트럼프 행정부의 

견제로 분쟁 해결 기능이 사

실상 마비되는 등 절차를 제

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

는 지적을 받아왔다. 아제베

두 사무총장의 조기 사임으로 

세계 경제에서 트럼프 대통령

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

관측도 나온다.

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

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

뒤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일삼

았지만, WTO가 이를 제어하

지 못했다며 WTO를 비판해 

왔다. 트럼프 대통령은 "WTO

에는 개발도상국인 다른 나라

들도 많다"며 "백악관 집무실

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

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았

어야 했다"고 했다.

▲ 14일(현지시간) 도널드 

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“중국

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

다”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. 1

단계 무역합의 이행 협상이 

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

이는데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

국 기업까지 살펴보겠다는 입

장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

이다.

캘거리 최대 종합식품점

인 A-마트가 다운타운(구 아

리랑), 맥클라우드 SW에 이어 

NW에 또하나의 마트를 14

일 오픈했다. 새 매장은 캘거

리 북서부 로얄 오크 플라자

에 자리잡아 크로우차일드와 

칸트리힐즈 불루바드에서 쉽

게 접근할 수있다. 월마트에

서 왼쪽으로 30미터 떨어져 

있는 새 A-마트 주소는#6112 

8650 112 AVE NW, Calgary 

T3R 0R5.

A-마트는 에드먼톤과 레

드디어에도 지점이 있어 이

번 캘거리 NW 지점 개장으로 

사실상 알버타주 최대 종합식

품점으로 발돋음했다. 이번에 

새로 오픈한 NW매장은 기존 

맥클라우드 트레일 SW 매장

보다 면적이 2배 이상 넓어 밴

쿠버 한인마트에 버금가는 대

형마트로 등극한 것이다.

이날 11시 그랜드오프닝

을 앞두고 70미터 이상의 긴 

대기줄이 형성되어 2 미터 이

상 신체적 거리 두기로 입장

을 제한해 바람이 부는 쌀쌀

한 날씨에 손님들이 오래 기

다려야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

도 했다.

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

중에 새로 오픈한 A-마트의 

다섯번째 NW점은 스시&롤, 

떡, 정육코너, 해산물, 각종 한

국반찬 등 우리 동포들은 물

론 일본인들을 비롯한 동남아 

쪽 고객들과 소위 서양 사람

들도 즐겨 찾는 다양한 식품

을 갖춘 대형 매장으로 선을 

보였다. 오늘 개업기념으로 

한국고구마 10파운드 한 박

스에 $16.99, 일본우동 $2.99/

pcs, 해물모듬 한봉지 $4.99 , 

봄 냄새를 상큼하게 풍기는 

취나물, 달래, 냉이, 등의 깜짝 

세일행사도 선보였다.


